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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도시는 건축물이 과밀해지고 지표면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그에따라녹지의면적은점차줄어들고, 도시내아스팔트

로의토지피복등불투수층면적의증가와 콘크리트건물표면

의증가로도시의열을증가시키고있으며, 도시기후와도시생

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Wong et al., 2010; Pan et al.,
2018). 그러나이러한현상황과는반대로도시민들은도시에서

녹지공간과쾌적함을원하고있으며, 녹지의중요성또한지속적

으로증가하고있다(Belmeziti et al., 2018). 그래서녹지의확보가
어려운조밀한도시에서수직적공간을이용하여벽면녹화를하

기시작하였다(Jim and He, 2011). 벽면녹화는입면에식물을식

재함으로써자연속에있는듯한쾌적감을만들어주고건물에너

지절감에도영향을주며(Jeon et al., 2014), 도시열섬저감, 건물
에 부는 바람을 막는 차단제로도 작용한다(Jang et al., 2015).
국내벽면녹화에관한연구로는벽면녹화유형에따른복사

에너지 변화특성 연구(Lee et al., 2020), 벽면녹화가 도시기온
저하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Park and Kim, 2011), 벽면녹

화식재기반재질별에너지저감성능분석(Kwon et al., 2013), 옥
상 및벽면녹화가 건축물 온열환경에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Park et al., 2014) 등이있다. 대부분벽면녹화에관한연구는에
너지및도시기온저감에관한내용이며, 벽면녹화식물이아닌

벽면녹화가적용되는건물및도시에대한연구가대부분이었다.

실제벽면녹화를도시에적용하기위해서는벽면녹화식물종의

생장특성 및 방위에 따른 생장차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앞서 방위와 관련된 벽면녹화의 선행 연구, 제도

및지침에대해알아보았다. 환경부(1998)는남쪽벽면은낙엽

성식물, 북쪽․서쪽․동쪽벽면은상록성식물을식재하도록하

는지침을만들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건축물심의기준(2018)

4조 4항 4호에는옥상, 벽면, 테라스등다양한녹화기법을권장

하며, 북측입면의 벽면녹화는 지양한다는 지침이 있다. 국토교

통부(2012)는입면의향에따른설치방향및주변환경을고려

하여식물을선택하고식재하여야한다고하였다. Kim(2013)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향에 따른피복율을 분석하였다. Kim

et al.(2012)은다섯가지덩굴식물을선정하여벽면의재질별부
착유무와남․북향에서의생장차이를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방

위와관련된국내벽면녹화지침과제도에서방위별로식재를제

한하는경우가있음에도불구하고, 실제 8방위별로식물의생육

차이가있는지알아본연구는전무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실제벽면녹화에많이식재되고있는식물3종을대상으로 8방위

별 식물의 생육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식물 및 토양 재료

연구대상 식물은 저비용과 저관리가 가능한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ricuspidata), 송악(Hedera rhombea), 금빛줄
사철(Euonymus fortunei) 3종으로선정하였다. 식물3종을선정
한이유는식물 3종모두한반도인구절반이거주하는인구밀
집도시화지역인서울, 경기지역에서벽면녹화에많이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Lee et al., 2003). 식물의 평균 초기 신장 값은
담쟁이덩굴 3.93cm, 송악 2.27cm, 금빛줄사철 10.64cm이었다.
토양재료는인공배합토((주)참그로튼튼나무(대묘용))를사

용하여, 8방위 지반 모두 동일하게 처치하였다.

2. 실험구 제작

실험 장소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실험장(36°40'12.3"N
126°51'21.7"E)에서진행하였다. 실험은2020년 5월 9일부터9월
26일까지진행하였으며, 실험기간동안의총강수량은1,344.2mm,
평균기온은 23.08℃이었다. 실험벽체의규모는한면이 50cm×
100cm(가로×높이)인 8방위로 총 3개를 제작하였으며, 목재판
재에시멘트를발라실제도시건물의표면과유사하게하였다.
또한, 식물의식재전벽면녹화보조재로서매쉬약 18mm, 두
께 1mm의 PE 넷트를 벽체에서 50mm 이격하여 설치하였다.
그림자의길이를고려하여실험벽체구조물의간격은 2m간격으
로 설치하였고, 식재 후 실험 기간 동안 무관수하였고, 시비도
하지 않았다.

†: 이 논문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도시생태 건강성 증진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논문임.

방위 및 식물종에 따른 벽면녹화 식물의 생육 비교
김다윤*․조용현**․손인기***․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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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및 분석

모니터링기간은가장먼저 1m높이의벽체피복이완성되는
시기로하여, 식재후 5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주1회오전 9시
부터오후6시까지한시간간격으로 식물의길이와조도, 벽체
표면 온도, 피복률을 방위별로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2021년
2월 19일식물의길이와피복률을최종적으로측정하였다. 데이
터는MS Office Excel 2016 을활용하여정리하였다. 온도계는
BENETECH GM320을 사용하였고, 조도계는 BENETECH
GM1010을사용하여측정하였다. 식물의길이는벽체의세로길
이인 100cm를 초과하면수치를 100으로 입력하였다. 피복률은
방위별로식재된식물을휴대폰카메라로촬영한후 10개의그
리드를그려피복률을측정하였다. 수집한표면온도와조도데
이터는 Figure 1, Figure 2와 같다.

Ⅲ. 연구결과

1. 방위별 표면온도와 조도

5월부터 9월까지 평균표면온도는 남서향이 34.59℃로 가장

높았으며, 북서향이 33.98℃로 가장 낮았으며, 차이는 0.61℃이

다. 평균표면온도는측정기간중기온이가장높았던 8월 29일

을제외하고방위별로차이가적었다. 식물별기온에따른생장

차이는다르지만, 식물은어느정도열환경에적응하는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기온 17-28℃에서 생육을 활발히 한다

(Atkin and Tjoelker. 2003; Loveys et al., 2002). 본연구의값과
비교해보았을때, 평균기온이 26.6℃이었던 6-7월에생육이왕

성한결과가나왔다. 평균조도는남향이 22,899.51Lux로가장높

았으며,북향이13,300.12Lux로가장낮았으며,차이는9,599.38Lux

이다. 빛은 식물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Nozue and Kloof,

2006), 태양복사가감소함에따라식물의광합성과성장속도는점

차감소한다(Matsui et al, 2018). 본 연구의값과비교해보았을
때,송악과금빛줄사철이태양복사가감소하는북,북서향에서생

육을 잘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2. 방위별 식물 피복률 및 생장

5월부터 9월까지 방위에 따른 생장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담
쟁이덩굴의 경우 북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으며, 8방위 모두
6~7월에 생육이 가장 왕성하였다. 송악과 금빛줄사철의 경우,
남향에서 생육이 가장 왕성하였다(Figure 3 참조). 이는 담쟁
이덩굴이기온약 20-26℃사이에서생장을왕성하게하는특성
(de Capite. 1955)이있어복사열이비교적적은북향에서생육
이 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Kim et al., 2012)와 비교해서 송악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왔다. 송악의 경우 그림자가 많이 생기는 곳에서는
줄기의 지름과 길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특성(Jeong and Kim.
1999)을 가졌기때문에햇빛을많이받을수있는남향에서생
육이 왕성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빛줄사철은 남향에서 생육이 왕성하였다. 줄사철은 그늘

을 잘 견디는 식물이지만 빛을 좋아하는 특성(Song and Li.
2016)을 함께 가졌기 때문에 빛과 관련하여 초반 생육은 남향
에서 후반생육은 북향과 남향 모두에서 생육이 왕성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이는 기존연구(Kim et al., 2012)에서 금빛
줄사철의 초반 생육은 남향에서 후반 생육은 북향에서 미소하
게큰 것으로 나타난것과는다른결과인데, 본 연구에서는초
반 생육은 남향에서 후반생육은 남향과 북향 모두에서 왕성하
여 총생장량은 남향에서 분명하게 컸다.

Figure 1. Surface temperature depending on orientations
Legend: S SE E NE N NW W SW

Figure 2. Illumination depending on orientations
Legend: S SE E NE N NW W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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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종별 피복율 및 생장 비교

5월부터 9월까지식재한식물의생장변화를살펴본결과, 생
장속도가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순으로빨랐으며, 피복

률은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순으로높게나타났다. 담쟁
이덩굴는초장생육및피복의속도가높게나타난반면, 금빛줄
사철과 송악은 초장 생육과 피복률이 낮게 나타났다(Figure 4
참조). 이와같은결과는담쟁이덩굴의흡착근은표면에강력착
생하여 벽면을 피복하며 거의 모든 방향으로 생장(Lee and
Kim, 2011)하여, 수직․수평적 성장률이 모두 왕성한 특징
(Korea Highway Corporation. 1999)을가졌기때문으로판단되
며, 송악의경우수직의성장보다는지면을덮는특성을가졌기
때문으로판단된다. 최종적으로담쟁이덩굴의경우, 8월에모든
벽면을 100%피복하였다. 금빛줄사철은 2021년 2월에북, 북서
향을 제외한 벽면을 100%피복하였다. 송악은 2021년 2월까지
남향에서 60%로 최대의피복률을보였으며, 평균 45%의피복
률을보였다(FIgure 5 참조). 기존연구(KIm et al., 2012)와비
교하여본연구에서는송악보다금빛줄사철의생장이더왕성했
다는차이점이있지만, 피복률은같은결과가나왔다. 이는송악
의수직적생장이금빛줄사철보다는늦었지만, 지표면을덮는생
육적 특성으로 인해 피복률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본연구는벽면녹화에자주식재되는식물중3종을선정하여
방위별생육을나타내는생장및피복률차이에관한연구를진행
하였다. 실험은5월 9일부터9월 26일까지진행하였으며,담쟁이덩
굴,송악,금빛줄사철 3종의식물을사용하였다. 초장생장은및피
복률은담쟁이덩굴, 금빛줄사철, 송악순으로높았다. 담쟁이덩굴
는북향에서생육이왕성하였고, 금빛줄사철과송악은남향에서
생육이왕성하였다. 담쟁이덩굴은6~7월에생육이왕성하였음에
비해 송악과 금빛줄사철은 9월까지 완만한 성장을 지속했다.
연구결과를보아벽면녹화에사용되는모든식물이동일하게

생장하지않으며, 향으로인한영향보다식물생육특성에따라
생장특성이 더크게 다르다는것을알 수있었다. 각식물종별
최종생육을살펴보면, 생장및피복률공통으로담쟁이덩굴, 금

Figure 3. Plant’s growth depending on orientations
Legend: S SE E NE N NW W SW

Figure 4. Average plant’s growth

Legend: 담쟁이덩굴 송악 금빛줄사철

Figure 5. Final coverage rate of plants depending on
orientations

Legend: S SE E NE

N NW W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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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줄사철, 송악순으로높았으며, 담쟁이덩굴과송악의생장차
이는 57.03cm이었다. 방위별최종생육을살펴보면, 담쟁이덩굴
의경우향별생장과피복률모두차이가없었으며, 송악의경우
향별생장과피복률모두남향에서왕성하였고, 최종생장차이
는 6.77cm이었다. 금빛줄사철의경우생장과피복률모두남향
에서생육이왕성하였고, 최종생장차이는 29.87cm이었다. 따라
서벽면녹화를방위별로제한할것이아니라, 식물의생육특성
을파악하여방위별로알맞은식물을식재하는것이좋을것으
로 판단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실험을 위해 제작된 벽면면적이 작아

방위별표면온도와조도의차이가작았고, 그에따라실험환경
으로서표면온도와조도가식물생육에미치는영향범위가현실
의다양하고큰변이를모두반영하는데한계가있었다. 따라서
향후연구에서는식물종의수를다양하게하고, 벽면을크게제
작하여다양한변이의표면온도와조도에따른식물생육의차이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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